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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이론부터최고수준까지

관괘육사의효사는‘관국지광,이용빈우왕’(觀國之光,利用

賓于王)이다.즉 ‘나라의빛을본다.왕에게손님이되는것이

이롭다’는것이다.

사효는음위에음효이니유

순정위에 있는 대신이다. 구

오 인군과 친비해 군주는 빈

객으로서 예를 갖춰 현인 육

사를 우대한다. 이를 빈우왕

(賓于王)이라 했다. 육사는

구오군주의치세가‘나라의빛을보는것(觀國之光)’처럼성

덕(聖德)이넘치니이러한군주에게초빙돼정치에참여하면

이로움이있다(利用)고판단한것이다.

사효에 이르면 관의 도(道)가 점점 깊어지고 나라의 빛을

본다고말하며더욱이왕의손님으로서존중받는다고한다.

초효의 동관(童觀)보다 차츰 관의 도가 깊어져가 자기 혼자

서도행동거지를바르게하고행할수있는위치에도달했다.

이제외괘에들어와위에서아래를내려다보는쪽의일원

이됐다.내괘곤은대중이고아래에서위를올려보는쪽이지

만,외괘는바람이나뭇가지를흔들고잎을흔들어서가는방

향을가르키고,위에있어밑에있는자를관찰한다.

육사는음위에음효가있어위치가올바른것처럼,나라의

상태를 올바르게 보고 규명해 올바름에 도달하지 못한 자는

올바르게인도해주며,불선(不善)하고도에따르지않는자

는 정도(正道)를 밟아 가도록 지도하고 그러한 능력과 역량

이있는자는구오의군주에게천거등용하도록해제후가돼

지방을다스리게한다.천하의대권은군주에있어제후는그

대리인이지만반드시가신(家臣)만은아니고손님으로서존

중을받는것은군주는제후를통해서다스리기때문이다.이

를상전에서는‘나라의빛남을보는것은손님이되려는뜻을

숭상하기 때문’이라고 해 ‘관국지광 상빈야’(觀國之光 尙賓

也)라고말한다.

육사의때에는해외에서빛이난다.관직에나아가거나외

교적인일에좋다.일반적인경우에는빛이나는시기여서바

라던일이이뤄진다.

점사에서서죽을들어육사<하락이수(河洛理數),세운(世運)에서육사

를얻으면벼슬한자는내대,내한에거해청고한지위가된다(或居內臺內翰淸高

之地/혹거내대내한청고지지).선비는반드시벼슬에발탁되고풍광을보아나라

에올린다(必擢科而觀光上國/필탁과이관광상국).서속은나아가장사하되외직

에서좋은징조가있어큰이익이있다(有出商外賈之兆而獲大利/유출상외고지

조이획대리).관광빈의삼자이니혹관직,성명이되는말이다(觀光賓三字或爲官

職姓名而言也/관광빈삼자혹위관직성명이언야)>를얻으면,여러가지면

에서좋은대접과환대를받는시기다.그러나관찰을소홀히

하면실패하는경우도많으니남의집에손님으로가듯이일

하면안되고,신중히관찰해일을정확히살펴보고서행동해

야한다.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는 상대를 밀어 붙이기보다는 오

히려 쫓기는 입장이다. 효사를 보면 손윗사람으로부터 사랑

을 받는다고 보지만 변괘가 천지비(天地否)가 돼 서로 떨어

져위아래로점점멀어져간다.현실과이상이일치하지않고

희망등도통달하지못하고일은잘돼가지않는다.

본괘의효사는좋은데변괘가좋지않아표면은괜찮지만,

내면은상태가나쁘고고민하는일이많게돼자신의일뿐만

아니라다른사람과주변의일을충분히고려하지않으면안

된다.거래,사업등은이야기는잘되나이익은없다.이전이

나여행등은과거에생각해뒀던방향은무난하고초대받은

일등은응하는것이길하나,단,오래있지는말고적당한때

에돌아오는것이좋다.혼담등도말은좋지만진행되지는않

고잉태는이뤄진다해도출산은어렵다.기다리는사람과가

출인은 관광명소 등을 구경하고 있는데 돌아오지 않고 분실

물은끝내찾기힘들며,생사(生死)를점한것이라면생사불

명이고소식을들을수없다.병은가슴밑부위가아프고심

한감기로입을여는것도힘들정도의중태로금방쾌차하기

가힘들다.

‘모인의 장관 입각 여하’를 문점해 관괘 육사를 얻었다. 사

효에 ‘관국지광 이용빈우왕’(觀國之光 利用賓于王)이라 해

‘나라의 빛남을 본다. 왕에게 손님이 됨이 이롭다’고 했으니

당연히 장관으로 발탁됐다. 천자의 제후가 됐다는 [실점예]

도있다.

관괘 구오의 효사는 ‘관아생, 군자무구’(觀我生, 君子无咎)

이다.즉,‘나의생김새를보되군자면허물이없다’는것이다.

오효는양위에양효로강건

중정의 존위에 있는 군왕이

다.아래로네개의음효백성

들이 우러러 보고, 구오는 네

개의 음효 백성들을 보살피

고 있다. 구오는 정괘주(定卦

主)이고 성괘주(成卦主)로서 정위에 있는 강건중정(剛健中

正)한군주의자리이니나의모습을보려면먼저백성의모습

을보고관찰해야한다는뜻이다.

구오의 ‘관아생’은 육삼의 ‘관아생’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

다.육삼은관의도가아직충분히자라지못했고정위(正位)

도얻지못해오직자기혼자의진퇴를판단할수있을정도의

소승적(小乘的)인 보살도를 걸어가는 자라 한다면, 구오는

군주의 자리로서 군주의 생각과 행위는 자기 혼자뿐이 아니

고나라전체,민중모두의생활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서군

주의사상과행위가올바르지않으면그영향이모든민중에

게나쁘게미친다.

민중은 윗사람인 위정자를 보고 배우기 때문에 백성의 풍

속이나습관,생활태도를살펴보면즉,민중에나타나는것을

보면군주의통치행위나사상등을판단할수있다는것이‘관

아생’(觀我生)이라는것이다.

그래서 백성의 모습을 보고 백성이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

군주의덕이없는것이요,올바르게살아가고있으면군주가

잘하고있다는것이니무구(无咎)한것이다.

결국구오는내가상구의가르침을잘받아서백성들을잘

다스려보려고하는데백성들이잘다스려지고풍속,습관이

올바르게잘돼있으면내(君主)가잘한것이고,백성의미풍

양속이 흐트러지고 있으면 내가 부덕(不德)한 것이다. 밑에

있는백성들이잘했다고해야잘한것이다.그래서상전에서

‘자신의모습을관찰하려면먼저백성을관찰해야한다’고해

‘관아생관민야’(觀我生觀民也)라고말한다.

구오의때에는스스로의모습을잘관찰해서행동하는시기

이니어떤일이이뤄지는데본인의노력에따라더많이,또는

더적게이뤄진다.그래서군자는행동을잘하게되고소인들

의행동은하기어렵다.

점사에서관괘구오<하락이수(河洛理數),세운(世運)에서구오를얻으면

벼슬한자는인군에게극진히대하고백성을윤택하게하는도가있어작록이숭

고하다(則致君澤民之有道 而爵祿崇高/즉치군택민지유도 이작록숭고). 선비는

국학생이돼문장이한세대에으뜸이된다(則爲國學生而文章冠世/위국학생이

문장관세).서속은한생애에생활계책이있어이로움이날로더한다(則有生涯生

計而利日沾/(즉유생애생계이이일첨).부인은낳아기르고병자는살수있는운

명의조짐이있다(在婦人則有生育,在病者則有生命之兆也/재부인즉유생육,재

병자즉유생명지조야)를얻으면,먼저자신을위한일을잘처리하

여 자신의 분에 맞는 일을 지켜야 한다. 지금은 자신의 지위

등에위기가있을때이니다른사람의언행을보고자신을돌

아보며충분한경계를해야한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만 조금이라도 긴장을 풀면일이틀

어지고망하는흉의(凶意)가 있고, 그 일은 본인의 노력 여하

에따라더많거나더적게이뤄진다.

길흉(吉凶)과성쇠(盛衰)는오직본인에게달려있다.

회사등은큰건물이지만변괘가산지박(山地剝)이니속은

음기(陰氣)가 차올라 무너질 흉조가 있으므로 이러한 일을

당하지않도록성심성의를다하고혼신의노력을다해야할

때이다.

사업,거래등바람이나혼인은자신의지위를생각해분수에

맞도록해야무난하나,분에넘치는일은단호히거절해야한다.

잉태는정기(精氣)가소진(剝)돼가므로모체(上卦母體)에위

험이있다.기다리는사람은숨어있거나갇혀있어돌아오기힘

들고가출인은바람이지상을돌며불어대듯이집을나가먼거

리에가서도박등으로한푼도없는신세가돼오가지도못하게

됐으며,분실물은전에있던그대로는손에들어오지않는다.병

은기운이없고병세는더욱악화돼위험하다.

‘모회사의사장으로선임된자로부터회사의길흉여하’를

문점 받아 관괘 구오를 얻고 다음과 같이 점고했다. ‘관괘는

대괘의상이대간(大艮)이니큰산이나높은누각과같다.이

를 국가나 회사에 비유해 보면 사장(군주)은 당당하게 천하

의덕을베풀고높은곳에서직원들의고충을살피고헤아리

는 반면에, 직원(백성)들은 밑에서 회사(국가)의 정책을 우

러러보는때로이렇게상하가서로를살피고있기때문에관

(觀)이라할수있다.이제오효를얻었으니위에서아래를내

려다보면서 직원들과 회사의 발전을 위해 스스로 언행을 삼

가솔선해직무에혼신의노력을다하는모습을보인다면,직

원들도이러한사장의모습을보고감화돼한층더노력하며

명령이없어도스스로행동해회사는날로발전할것’이라고

했다.즉,회사의길흉과성쇠는결국사장의마음가짐과행동

에달려있다는것이다.

관괘 상구의 효사는 ‘관기생, 군자무구’(觀其生 君子无咎)

다.즉‘그생김새를보되군자라야허물이없다’는의미이다.

상효는음위에양효로군위보

다더높은자리에있다.예컨대

상왕(上王)으로현실정치의권

력세계에서은퇴한은둔자이다.

은퇴 은둔자라 할지라도 항상

민중에게관찰의대상이므로그

의뜻과행동거지가자유롭고편안할수만은없다.끊임없이

도덕적가치를요구하는것이민중이기때문이다.

상효는 은퇴한 자로서 구오의 군주를 잘 가르쳐서 백성을

잘다스리면내(상효)가잘한것이고구오가잘못다스리면

내가잘못가르친것이다.구오의처신에따라달라지는것이

상효다.

상효는 구오가 백성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처신하든 참고

견딜 수 밖에 없고 이를 견딜 수 있는 것은 군자만이 가능하

다. 그래서 ‘군자무구’(君子无咎)라 했다. 구오의 ‘아생’(我

生)은내가다스리는것을구오가보는것이고,상구의 ‘기생’

(其生)은오효가하는것을상구가보는것이다.

상효에서는 군주의 교화가 완전히 달성되지 못하고 아직

많은노력이필요하기때문에상전(象傳)에서는구오군주의

힘이널리보급되지못하고교화가행해지지않았다고해이

를‘지미평야’(志未平也)라고말한다.

그러므로 상하층이 아직 화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구

는육삼을달래구오에게반발하지않도록하고구오를설득

해무리하게일을추진하지않도록해야한다.또한상효는스

승의 자리이고 스승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사보(師保)의 위치

이니천하의모든사람들이우러러보는자리다.이제천하사

람들이우러러보는처지가됐으니천하사람들의마음을살

피는일에조금의게으름을피워서는안된다.그래서상효는

마음이편안하지않다(志未平也).

이때는계획했던일이수정되고규모가축소돼좋지않다.

또한가슴이답답하고정신과마음이편하지못하다.원하는

것은이뤄지지않아정신과육체가힘들어진다.스스로를잘

돌봐야하는시기이다.관괘가끝나고새롭게일을도모하려

고하나쉽게결정해서는안된다.

점사에서서죽을들어상구<하락이수(河洛理數),세운(世運)에서상효

를얻으면벼슬한자는마땅히물러서수양,반성함으로써스스로득한다(宜退而

修省以自得/의퇴이수성이자득).선비는진취하기어려워서그뜻이평안치못함

이있다(則進取艱難而志有未平/즉진취간난이지우미평).서속은영모함이막혀

마음이족하지못한다(則營謨阻滯而心不足/즉영모조체이심부족).단병자는삶

을득하고애를잉태한자는낳고키우는데이롭다(但病者則得生有孕者利於生育

/단병자즉득생유잉자이어생육)>를얻으면,계획이수정돼마음이편

하지않고가슴이답답할때로여러가지로고생이많다.따라

서사업,거래,혼인등바람은오효때와마찬가지로더이상

손대거나진행시키지말고하지않은편이좋다.

잉태는변감(變坎)이돼괴로움이있고태아는역산(逆産)

으로고통이따른다.기다리는사람은아직돌아올때가아니

고가출인은나간곳에서피를보는것과같은괴로움이있으

며 분실물은 찾을 수 없다. 병은 머리 부위가 아프고 쾌유의

시기를놓쳐목숨이위태롭다.물가나주식점에서는물이땅

속으로스며들어가는변괘수지비(水地比)상에서현재가정

점(頂點)으로더이상높은가격은없고내려가는일만있다.

‘가출한자의행방여하’를문점해관괘상구를득괘하고점

고하기를, ‘관은대간(大艮)으로큰산이고누각이다.효사에

관기생군자무구(觀其生君子无咎)라했으니가장높은곳에

올라가구오가하는것을바라보고있으니산처럼높은곳에

서은신해집안에서일어난일들은관망하고있다.따라서일

주일에서십일후면돌아올것이라고했다.변괘가수지비(水

地比)로물과땅은상친(相親)하니결국돌아왔다.

〈제77강〉 20 風地觀(風地觀)下
“관국지광이용빈우왕(육사),관아생(구오),관기생(상구)”

同人선생의易經강좌

【동인선생강좌개설안내(062-654-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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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여성영화제가내년부터‘광주아시아여성영화제’로이

름을바꾸고새로운도약에나선다.

광주에서 쌓아온 여성영화의 경험과 연대를 아시아 전역

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전남 지역 순회 상영 등 지역 간 문화

향유격차도해소하겠다는구상이다.

광주여성영화제는제17회영화제개막을앞두고15일기자

간담회를 통해 내년부터 공식 명칭을 ‘광주아시아여성영화

제’로 변경하고 아시아 여성영화인들과의 교류를 강화한다

는확대방침을밝혔다.

올해영화제는오는11월11일부터15일까지광주극장과CG

V광주금남로에서열린다. ‘다다르다’를캐치프레이즈로내걸

고8개국장편19편,단편32편등총51편의영화를선보인다.

개막작은이민숙감독의다큐멘터리 ‘잃어버린말들’이다.

어린시절어머니의죽음을겪고고향을떠난감독이캐나다

와 한국을 오가며 가족의 기억을 따라가는 작품으로 영어를

하지 못하는 아버지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감독 사이의

언어적거리,오랫동안이어진침묵을통해가족의역사와여

성의삶을들여다본다.

영화제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출범을맞아아시아전역과

전남지역으로의양방향확장을추진한다.

앞서 인도네시아 여성영화계와 교류한 데 이어 올해는 대

만 여성영화 세션을 마련했다. ‘플래시 아시아: 대만 넥스트

웨이브’와 ‘대만국제여성영화제교류전’을통해대만여성들

의삶과사회적문제를다룬작품들을소개한다.한국과대만

의민주주의경험을함께살펴보는포커스토크 ‘민주주의의

미래’도선보인다.

장혜빈감독의다큐멘터리 ‘과녁너머의빛’은안산선수의

도전과성장,선수이자개인으로서겪는고민을담았다.상영

후에는안산선수와감독이관객을만나이야기를나눈다.

광주·전남지역여성감독들의작품을소개하는‘메이드인

광주-배리어프리’, 여성 감독의 창작 과정을 직접 듣는 마스

터클래스, 여성의 목소리와 유머가 만나는 스탠드업 코미디

등다양한프로그램도마련됐다.

여성창작자들의새로운시도를소개하는 ‘귄당선작’도눈

길을끈다.올해공모에는장편28편과단편494편등총522편

이 출품됐으며, 심사를 거쳐 장편 6편과 단편 12편이 본선에

올랐다.수상작은폐막식에서발표한다.

김채위집행위원장은 “올해영화제는여성들의서로다른

삶과 경험을 스크린에 펼쳐 보이는 동시에 아시아 여성영화

제라는새로운출발을준비하는자리”라면서“특히통합특별

시 출범을 맞아 여성영화제가 없는 전남지역으로 순회공연

등 지역 간문화 불균형을해소하는 개편을 진행 할것”이라

고말했다. /오복기자

‘과녁너머의빛’

‘읽어버린말들’

제17회광주여성영화제내달11-15일광주극장·CGV광주금남로

8개국장·단편51편상영븣개막작에‘잃어버린말들’

특별시출범맞아아시아교류강화븡전남순회상영

광주여성영화제…‘아시아여성영영화화제제’’ 도도약약뱜뱜뱜뱜

전문국악인과지역청소년들이함께우리전통음악

으로하나되는무대를선보인다.

국악콘텐츠제작소나랩은오는 18일서빛마루문화예

술회관에서 국악인과 청소년의 동행 ‘국악, 함께 짓다’

를개최한다고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최하고 국악콘텐츠제작소

나랩이 주관하며, ‘20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화예술

민간단체 지원사업’의일환으로제작된이번공연은동

운초, 월평초, 수완중, 경신중학교 학생 38명과 전문 연

주자8명이함께준비했다.

공연은시작전앞놀이와본공연으로구성됐다.오후

2시 ‘앞놀이’는 관객들이 공연장에 일찍 찾아와 다양한

전통놀이를직접즐길수있도록마련됐다.전통연희놀

이터에는 탈춤·풍물·국악·놀이 등 전통연희를 중심으

로활동해온㈔전통연희놀이연구소가함께한다.

공연프로그램은누구나어렵지않게국악을즐길수

있도록 다채롭게 구성됐다. 꽹과리·징·장구·북의 신명

나는장단을만나는 ‘사물놀이’를시작으로애니메이션

‘쾌걸근육맨’ OST ‘질풍가도’, 김민기의 ‘상록수’, 창작

국악곡‘정답은없지’와 ‘행복한아침등7개의프로그램

을선보인다. /오복기자

뱜전문국악인븡청소년하나된븣

색다른전통음악무대뱜

18일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국악,함께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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